
왜 국어만 계속 흔들릴까
기출도 여러 번 분석했다.
해설을 보면 왜 틀렸는지도 이해된다.
오답노트도 만들었다.
공부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어만 안정되지 않는다.
어떤 시험에서는 1등급이 나온다.
그런데 다음 시험에서는 3~4등급까지 떨어진다.
특히 다른 과목은 안정적인데 국어만 유독 성적 변동폭이 큰 학생들이 있다.
많은 학생들은 이 상황을 실력 부족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실력이 부족한 것이라면 성적도 일정해야 하지 않을까?
항상 비슷하게 나오거나, 항상 낮게 나와야 한다.
그런데 많은 N수생들은 그렇지 않다.
충분히 공부했는데도 시험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왜 틀렸는지 이해된다.
해설도 납득된다.
그런데 다음 시험에서는 비슷한 실수가 또 나온다.
왜 그럴까?
KAOS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왜 학생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무너질까?
우리는 단순히 정답과 오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쳐 오답을 선택했는지에 주목했다.
분석해보니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어떤 학생은 비슷한 단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
어떤 학생은 모든 정보를 중요하게 처리하다 시간을 잃는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첫 판단을 끝까지 방어한다.
어떤 학생은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근거 확인을 건너뛴다.
결과는 모두 오답이지만, 오답에 도달하는 과정은 서로 달랐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같은 국어 3등급이라도, 같은 국어 성적 변동을 겪고 있더라도,
무너지는 이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결 방법도 달라야 한다.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부족해요.”
“선지 두 개에서 항상 막혀요.”
“실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시간이 부족해졌는지,
왜 그 선지가 맞아 보였는지,
왜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지를 찾는 것이다.



감기에 걸렸다고 모두 같은 약을 먹지 않듯,
국어 역시 단순히 문제를 더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충분히 공부했는데도 국어만 불안정하다면,
더 많은 문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반복되는 사고 패턴일 수 있다.
KAOS는 실제 기출문제와 학생 오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패턴을 분석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흔들리는 방식을 8개의 대표 에러 유형으로 정리했고,
평가원이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오답 유도 방식을 5대 함정으로 구조화했다.

하지만 8대 에러를 안다고 해서 자신의 유형을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은 여러 에러가 동시에 나타나고,
겉으로는 같은 실수처럼 보여도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틀렸는가"가 아니라
"왜 그 오답이 맞아 보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KAOS 시험장 붕괴 패턴 진단은 학생의 오답 패턴과 사고 흐름을 분석하여,
시험장에서 반복적으로 발동되는 주요 사고 에러와 취약 지점을 진단한다.
국어 성적은 결과다.
하지만 결과만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같은 점수,
같은 실수,
같은 시간 부족 뒤에도
서로 다른 패턴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특히 공부량은 충분한데 국어만 불안정하다면,
교정은 문제를 더 푸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패턴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 『8대 에러 & 평가원의 5대 함정』은 KAOS가 분석한 대표적인 사고 패턴과 
오답 유도 구조를 정리한 입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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